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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구석구석 누비는 ‘안전 파수꾼’ 가평군 여성
의용소방대 박명순 반장

주민의 평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‘안전 파수꾼’이 

있다. 가평읍 여성의용소방대 박명순 반장(64)이 그 주인공이다. 박 반장의 

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.

Page 1 of 2인쇄하기

2020-05-28http://www.kyeonggi.com/news/articlePrint.html?idxno=2282788



고창수 기자

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으로 나들이하는 행락객이 늘어나자 어김없이 

어깨띠를 두르고 산불예방 캠페인에 나섰다. 소중한 산림자원과 생명을 지

키기 위해 등산객을 상대로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안

전수칙 준수, 야영ㆍ캠핑객을 상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할 것 

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.

박 반장은 지난 1998년 의용소방대원이 된 후 가장 신경 쓴 것은 사회 취

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일이다. 독거노인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

화기 작동방법과 보관방법 등을 알려주고 화재감지기 달아주기 행사에도 

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.

특히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‘4분의 

기적’으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,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도 병행

하고 있다. 또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감안, 소방차 길 터주기 

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. 다가오는 여름철이면 하천변 및 계곡을 방

문하는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 안전계도에도 나설 예정이다.

박 반장은 자원봉사자 기초 소양교육과 재난재해 대비 교육 등 분야별 교

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.

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으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

챙기는 박명순 반장. 이러한 박 반장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한 

사회, 따뜻한 사회가 아닐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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